
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발생에 따른

관할지역 주/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
3/23일(월)

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

뉴욕주

20,909명

뉴욕시: 12,339명

사망 157명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

- 23(월) 오전 기준: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20,909건: 뉴욕시 
12,339건, 웨스트체스터 2,894건, 낫소카운티 2,442건 등이며, 사망자 
157명 

v 입원: 2,635명(확진자의 13%), 중환자실: 621(입원환자의 24%)
v 총 검사 78,289건, 지난 10일(FDA가 주정부 검사 승인(3.13일)한 

이후  하루에 16,000 검사시행. 인구수 당 검사는 한국보다 더 
많으며, 미국전역 검사의 25%에 해당. 

- 쿠오모 주지사“Stay Home, Stop the Spread, Save lives”(집에 머물
고, 확산을 막고, 생명을 구하라) 발표

v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바이러스 상황을 파도가(Wave) 오는 것에 
비유하며, 파도가 덮쳐서 벽이 무너지는 시점이 병원수용력 
한계에 다다른 시점이라고 표현.

v 과밀해소와 검사증대를 통해 확산을 막고, 병원수용력을 높이는 
두 가지 정책에 중점 

-

- 과밀해소 정책: 더 강력한 규제를 위해 입법절차 확인중

v 공원의 과밀해소에 집중
v 청년들 모임에 대한 규제 강화
v 공공장소 접근 제한 및 도보이동 일부 허용 등
v 기존 규제사항 유지 및 필수사업 리스트 업데이트
   https://esd.ny.gov/guidance-executive-order-2026

- 병원수용력 증대 정책: 병원수용력 50% 증가 의무

v 병상 증대: 최소 50% 증대 명령
Ÿ 현재 병상 53,000-110,000
Ÿ 현재 중환자실 병상 3,000 이며, 18,000-37,00 추가수요 예상
Ÿ 각 병원에 비상명령으로 병상을 50%(75,000)까지 증대 의무화 

및 추후 100%까지 목표

v 의료인력 확보
Ÿ 각 보험사에 등록된 의료인력 명단 요청. 이들은 보험청구 등 

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재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함.
Ÿ 은퇴한 의료인력 및 의대, 간호대 학생들 대기. 현재 3만명 

확보

v 의료인장비 확보
Ÿ 연방정부의 국방물자생산(동원)법(Defense Production Act) 즉각 

시행 촉구

코로나바이러스 대응

확산감소(Reduce Spread)
1) 과밀해소: PAUSE
2) 검사 증대

병원수용력 증대
(Increase Hospital Capacity)
1)병원시설 및 도구 증대
2)의료인력 증원



   *정부가 각 산업에 물량과 시기를 지정하여 생산 명령
Ÿ 마스크. 개인보호장비, 산소호흡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

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주와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옳지 
않다고 언급하며, 연방개입 촉구

Ÿ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 송부: 롱아일랜드, 웨스트체스터, 뉴욕을 
포함한 각주에 총 N-95 마스트 339,760, 수술용 마스크861,700, 
장갑 353,500, 가운 145,122, 안면보호대 197,085 전달 예정

v 임시의료시설 확보
Ÿ 육군 공병대는 다음 4개 장소에 임시의료소 설치 준비: 

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, 뉴욕주립대 웨스트버리 캠퍼스, 
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, 자비스 센터(SUNY Stony Brook, 
SUNY Westbury, Westchester County Center Jacob K. Javits 
Center)
§ 주립대학: 실내, 실외 천막 및 기숙사 활용
§ 자비스센터: 연방정부 FEMA 운영의 4개 병동 설치. 각 

병동당 250개 병상, 총 1000개의 병상과 장비, 인력배치    
Ÿ 뉴욕주는 부르클린 재활건강센터를 임대, 600개의 병상을 가진  

임시병원으로 활용 예정
Ÿ 현재 FEMA 기금은 75% 연방정부, 25% 주정부 부담이나, 

트럼프 대통령에게 100% 연방정부에서 부담해줄 것 요청   

- 화요일부터 실험적 약품 사용: 말라리아 치료로 개발된 클로로퀸 포
함 시험적 치료제 사용 허가(70,000 doses of Hydroxychloroquine, 
10,000 doses of Zithromax and 750,000 doses of Chloroquine). 이외 
기타 실험중인 약 사용 승인 요청.

- COVID-19에 항체에 대한 혈청검사 FDA 승인 촉구: 혈청검사는 바이
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파악함으로써, 의료 인력을 포
함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의 일상 업무 복귀를 가능하게 함.    

- 보건(Protect Lives)과 경제(Economic Viability) 균형에 대해서 여전히 
고민 중에 있으며, PAUSE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앞으로 계획 수립 
중요성 언급. “We must implemented NY PAUSE, we must plan NY 
FORWARD)

v NYS on PAUSE: Policies Assure Uniform Safety Everyone(기보고)

- 현 상황에 대한 적응 강조(Settle in)

v 혼란은 없으면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속될 것임
v 바이러스 감염자는 많지만, 위험한 사람은 극소수
v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서로 돕는 것이 중요. 가족과 

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생각할 것.
v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, 정신적으론 연결될 것
   “ Socially distanced, Spiritually connected”  

뉴욕시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

- 3.23(월) 오후 기준: 뉴욕시 부르클린 3,494건, 퀸즈 3,621건, 맨해튼 
2,572건, 브롱스 1,629건, 스태이튼 아일랜드 817건

-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정부의 지침 준수를 위해 NYPD등 공권력을 
동원할 것임을 발표. 일반인이 다음 규정을 어길 시 벌금부과

v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 금지. 외부에서 모임은 필수업 종사자만 
가능

v 사회적 거리 6피트 유지
v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대중교통 이용할 것
v 아픈 사람은 치료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을 떠나면 안 됨.

-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속적으로 산소호흡기를 포함함 병원장비 
요청. 시정부 운영의 11개 공립병원으로 필요장비들이 공급되지 않으
면, 치유 가능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론 



인터뷰. “We will get to a point where people can’t be saved who 
could have been saved.”

- 2.23(월) 뉴욕시 공립학교 원격교육시작.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
학교에서 랩탑, 타블렛 등 제공 예정. 110만 명의 뉴욕시 공립학교 
학생 중 75만 명은 저소득층이며, 이중 11만4천여 명은 거주지가 없
음

- 일부 학교건물은 의료계종사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녀
들을 위해 배움센터(Learning Centers)로 사용되고 있음  

- 12개 노숙자 쉼터에서 총 17명 확진 사례 발생. 4명은 입원 중

- 대중교통은 그대로 운영 중이며, 전염병(Pandemic) 기간 내내 운영될 
것임. 연방정부에 40만 달러 구제기금 요청. 

- 버스의 경우 운전사와 탑승자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, 탑승자는 뒷
문만 이용가능하며, 지하철이나 기차의 경우 가급적 자동판매기에서 
티켓을 구매할 것을 권고. 현재 MTA 근로자 30명 확진. 

- 뉴욕시의장 존슨은 놀이터(Playgrounds)를 폐쇄하고, 사람들에게 야외
활동 공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일부 도로의 차량통행을 막는 법안 
준비중. 공원은 계속 대중에게 개방되지만 공원 내 놀이터, 야구장, 
테니스장 등은 폐쇄.

- 뉴욕시 페리(Ferry)는 조정된 스케줄로 운영

- 의료계종사자 주차권 발급. 1만개의 주차 허용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
발급예정

- 현재 1만 3천여 사업장과 종교기관이 100% 재택근무 등 규정을 준
수하고 있으며, 11개의 위반사례 발생. 

뉴저지주
2844명

사망 27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

- 필 머피 주지사는 3.21 토 기자회견을 통해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
발표, 3.21 오후 9시부터 모든 필수 사업이 아닌(non-essential) 사업
장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을 명령 
v 식료품점, 병원, 약국 등 소수 필수 사업장은 예외 

- 또한,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과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반드시 
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할 것을 지시함 

- 필 머피 주지사는 3.22 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저지 Holmdel 소재 PNC 
Bank Arts Center에 새로운 드라이브스루 검사장 운영될 것임을 발표 
v 3.23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주 7일 운영 

- 또한, 코페이먼트 면제와 테크 플렛폼 강화 등을 통해 모든 뉴저지 
주민들의 원격진료 및 원격 정신과 진료(tele-mental health) 접근성을 
늘리는 조치 도입 

- 또한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본인 또는 지인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
필요한 주민은 무료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발표 
v 866 202 HELP(4357),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

- 필 머피 주지사는 3.23 월 12시 기자회견을 통해 Hudson 카운티 
Secaucus 소재 Hudson Regional Hospital에 새로운 검사장 운영 발표 
v 예약제로만 운영되며,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민은 

201-388-1097로 전화할 것
v 3.23 월 정오부터 예약 가능, 3.24 화 운영 시작 

- 또한, 특정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(low-level offenders)은 코
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카운티 감옥에서 석방될 것 

- 또한, 성인을 위한 의료 및 치과 선택적 수술 및 침습 수술(ALL 
elective surgeries and invasive procedures) 모두 중단하는 행정명령 
발표

-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거나, 근무시간
이 단축된 사람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뉴저지 내에서 구인구직 
가능 
v 구직 Visit: https://jobs.covid19.nj.gov/
v 구인 Visit: https://jobs.covid19.nj.gov/intake

<현황>



- 감염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
는 버건 카운티로, 3.23 월 기준 585건의 감염자 확인

- 뉴저지주가 후원하는(state-sponsored)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
장이 버건카운티 소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설치되어 3.20 금부터 운영 
중이나, 사람들이 몰려 하루 검사 가능 인원을 조기 마감하고 기다리
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. 

- 3.23 월 기준 뉴저지 내 운영 중인 또는 곧 운영 시작 예정인 공공 
검사장은(뉴저지주 또는 카운티 운영) 총 4개, 이외 상업 실험실 운
영 중 

뉴저지 주 운영 (State run) 카운티 운영 (county run)

1. 버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
(드라이브 뜨루)

1. Kean 대학교 주차장 (드라이브 뜨루, 
예약제)

2. PNC Bank Arts Center (드라이
브 뜨루)

2. Hudson Regional Hospital (예약제)

펜실베니아주
644명

사망 3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

- 필라델피아시 3.22 일 Stay in place 행정명령 발표
- 톰 울프 주지사는 3.23 월 기자회견을 통해 펜실베니아 주 내 6개 카
운티에 추가적으로 Stay at home 명령 발표. 
v 3.23 월 오후 8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Bucks, Chester, Delaware, 

Montgomery, Monroe, Allegheny 카운티가 이에 해당
- 또한 학교 휴교 2주 연장
- 펜실베니아주 세금 신고 마감 기한 4.15에서 7.15로 연장
- 생존유지와 무관한 사업장(non-life-sustaining businesses)은 영업 중단
을 이미 명령했으나, 3.21부터 강제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
연기해 3.23 월 오전 8시부터 강제조치 가할 것 
v 위반시 소환, 벌금,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커네티컷주
415명

사망 10명 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

-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히기 위해 
모든 민간 기관이 검사 음성반응의 경우도 보고할 것을 명령

- “Stay Safe, Stay Home”행정명령 발표(3.20일 No. 7H)

v 뉴욕과 동일한 조치로 3.23(월) 이후, 비필수, 비영리 기업의 경우 
100% 재택근무

v 필수사업(의료, 식품, 경찰력 외)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제개발청 
지침 참조 
(https://portal.ct.gov/DECD/Content/Coronavirus-for-Businesses/C
oronavirus-for-Businesses)

v 자택체류나 여행금지는 비상서비스및대중보호청의(DESPP: 
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and Public Protection) 허가 없이 
시정부가 자택체류나 여행금지 명령을 해선 안됨.

v 외출시 그룹이동 금지, 사회적 거리(6피트) 유지, 필수사업장 역시 
사회적 거리 유지, 야외활동시 밀접한 접촉 금지, 대중교통 
이용자제 등 기발표내용 유지

- 행정명령 발표(3.21일 No. 7I)

v 사회복지관련 조건 수정
Ÿ 사회복지 혜택 여부을 위한 연/2년 보고 잠정중지
Ÿ 의약품에 관한 이용자 기여금 등 일부 조건 면제

v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개인 정보 보호 법 
중지(온라인교육 제공 계약자들에게 학생 정보 전달)

v 아동및가족청의 보호아래 있는 아이들 및 정신장애 시설에 있는 
아이들에 대한 방문 금지 또는 제한

v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청 규제 수정: 의약품 처방전 30일 
연장, 소비자 보호청이 약국에 의약품관련 규정을 면제 가능

v 각 시정부 절차 완화: 예산안 채택 및 제출 요건에 대한 
마감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모든 실사 요건에 대한 규정 중단

- 행정명령 발표(No. 7J) 



v 행정명령 7H(3.20일 발표) 일부 수정
v 비필수 사업장에서 보안, 시설유지, 우편물 수령을 위한 제3자 

고용 허용
v 의료인력의 마약성 의약품 가정배달 허용(제공업체가 환자에게 

직접 배달불가)
v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은퇴한 공무원 채용 금지 규정 일시 중지
v COVID-19 응급센터 증대를 위해, 부동산 관련 법 수정

- 개인보호 장비 기부 관련하여, 하나의 라인으로 통합을 위해 다음 
온라인으로 지원 및 작성 개설(www.211ct.org/DonationsCOVID19)

- 커네티컷 주 공공보건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민간상업 실험실
에서도 할 수 있는 승인을 FDA로부터 획득

-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16개까지 확대

- DMV 신분증 및 각종 면허증 90일 연장 

델리웨어주 68명

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

- 주지사 자택체류(Stay-st-Home) 행정명령 발표 및 긴급사태 선포수정

v 3.24(화)부터 5.15(금)까지 모든 비필수사업장 폐쇄 및 재택근무
v 비필수 및 필수사업장 리스트 공개
https://coronavirus.delaware.gov/wp-content/uploads/sites/177/2020/
03/Delaware-list-of-essential-and-nonessential-businesses-March-22-
2020-1.pdf
v 사업장에 대한 장소폐쇄 명령은 법적으로 유효하며, 위반시 

형사처벌 가능
v 개인은 자택체류(Shelter-in-place)를 해야하며 필수외출 시 

사회적거리인 6피트 유지
v 노숙자는 노숙자쉽터를 찾아야하며, 노숙시 법위반으로 간주
v 거주지/자택(shelter)은 호텔, 쉼터 및 그와 유사한 시설 포함
v 모든 이동(도보, 자전거, 스크터, 오토바이, 자동차, 대중교통)은 

필수한 활동이 아니면 금지
Ÿ 외출가능한 필수활동: 1)병원 방문 등 건강 및 완전과 관련된 

활동, 2) 식량, 애완용품, 생활용품 등의 조달 3) 산책 등 
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4) 필수사업 
종사자 출퇴근 5) 가족 및 친지를 돕기 위한 활동

Ÿ 필수이동: 1)필수활동을 위한 이동 2) 노약자보호를 위한 이동 
3)학교로부터 교육자료 및 음식 조달 4)타주에서 자택으로 이동 
5) 경찰 또는 경찰의 명령 6) 임시체류자가 타주에 있는 
자택으로 이동

v 최소 운영지침: 사업장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다음활동 
가능 1) 재고 유지, 임금 지불, 장소보안유지, 재택근무를 위한 
기능 유지

v COVID-19 검사는 CDC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며, 
검사관련 모든 기관은 지불능력, 보험가입여부 등과 상관없이 
검사를 해야함. 검사비용은 정부에 프로그램으로 지불

v 이 명령은 법적효력이 있으며,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. 주 및 
지방정부법으로 시행권한을 가짐. 


